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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F/W 뷰티 트렌드 미리보기

글리터 아이 베어 스킨
번트 레드

컬러 밤
블랙 스머지

계절은 가을을 향해 달리고 있다. 2021 가을, 겨울 

컬렉션에서 발견한 뷰티 트렌드 5가지를‘마리끌레

르’(marieclairekorea.com)가 소개했다.

◈ 글리터 아이

눈두덩이를 별이 빛나는 밤하늘처럼 장식한 글리터 

아이 메이크업. 모델들은 불규칙한 크리스털 장식을 눈

두덩이에 얹었고, 눈 아래 애교살 부분에 큐빅을 콕콕 

찍어 작지만 확실한 포인트를 줬다.

아이라인을 따라 글리터를 얹은 후, 아랫눈썹에 블랙

으로 강렬한 라인을 그리면 펑키한 무드가 고조된다.

 

◈ 베어 스킨

결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피부 메이크업 트렌드가 

올가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.

가벼운 스킨 틴트나 메이크업 베이스로 피부 톤만 정

리해 민낯처럼 연출한 것이 특징.

무심해 보일 만큼 자연스레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이

다. 자연스러운 피부에 눈썹 결을 정돈하면 자칫 흐릿

해 보일 수 있는 인상이 또렷하게 살아난다.

 

◈ 번트 레드

이번 시즌엔 살짝 그을린 듯 채도 낮은 번트 레드가 백

스테이지를 장악했다.

모델들은 피부결을 정돈한 후 다른 색조는 최소화하

고 입술에만 포인트를 주어 깔끔하게 연출했다.

 

◈ 컬러 밤

색색의 물감을 짜놓은 듯 비비드한 색감으로 얼굴을 

물들인 모델들이 여러 쇼에 걸쳐 줄줄이 등장했다.

블루, 옐로 등 다채로운 컬러를 눈두덩이에 둥그렇게 

칠하거나 관자놀이까지 연결하는 등 눈가를 아티스틱

하게 장식했다. 평상시에 비비드한 컬러를 시도하고 싶

을 땐 정수리만 블루 컬러로 염색하면 스트리트 무드를 

만끽할 수 있다.

 

◈ 블랙 스머지

2000년대 초, 록 시크 무드를 주도한 블랙 스모키 아

이가 돌아왔다.

이번 시즌에는 블랙 스모키 아이는 펑키하다는 편견

을 깬 고혹적인 스모키 룩이 런웨이를 주름잡았다.

블랙 스모키 메이크업을 연출할 땐 피부 톤은 최대한 

균일하게 정돈하고, 볼과 입술은 누드 톤으로 맞추면 세

련돼 보인다.

 

사진=마리끌레르


